
•주일�예배
•섬김�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�본당
주일�10:15��청소년부실
수요�20:00�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�Zehnte

감사헌금�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제39권��17호��2024년�4월�28일��

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야고보서�4:7�그런즉�너희는�하나님께�복종할지어다�마귀를�대적하라�

그리하면�너희를�피하리라

Jakobus�4:7��So�seid�nun�Gott�untertan.�Widersteht�dem�Teufel,�so�
flieht�er�von�euch.

1. 오늘�예배에�찬양으로�함께�섬겨주신�IXTUS(예장통합�총회�

남성합창단)에�감사드립니다.

2. 점심식사�후�2시�30분에�구역장�모임이�사무실에서�있습니다.

3. 성경훈련학교(BTS)�주일반은�다음�주일(5일)�오후�2시�30분부터�

교육관에서�있습니다.

4. 한독친목회에서�커피와�케잌이�있는�카스텔�쉼터에�초대합니다.

(5/5,�오후�3시)�주소:�Rheinufer�4-6,�55252�Wiesbaden(주차장)

5. 전교인�소풍이�5/9(목)�11:00-17:30에�있습니다.�(문의:�친교부장�

장은준집사)�주소:�Mühlweg�25,�55270�Sörgenloch

6. 장재성전도사(최혜정자매)�결혼식이�5/11(토)�오후�2시에�교회에서�

있습니다.(문의:�안미영권사)

7. 5월�제직회가�5/12(주일)�점심식사�후에�있습니다.

8. 5월�선교후원지는�마다가스카르(B00선교사)와�쾰른(N00선교사)

입니다.�특별선교헌금은�5/12까지입니다.

9. 상반기�성경필사에�함께�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�(민수기,�5/19까지)

10. 해외선교부에서�알바니아�단기선교�1차�참가�신청을�5/12까지�

받습니다.�2차�신청은�6/2까지며�항공비가�오를�경우�회비가�

오를�수�있습니다.�(기간:�8/19-24,�장소:알바니아,�부장:�박정애집사)

11. 새가족�식사�자리를�피아노�옆�창문�앞쪽�자리로�지정하겠습니다.�

양보를�부탁드리며�반갑게�인사를�나누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12. 새가족부�수료식이�있습니다.

(수료자:�이명엽�홍선우�염가빈�김예진�강서린)

엄선형

배형만

현은진

신진욱

김호영

신시라

엄명용

안미영

이다민

박수연

유정훈

우승혜

3조,�화평

고고셀

4조,�원로회

도와조

5조,�인내

삼겹조

6조,�자비

럭키세븐

04.28

05.05

05.12

05.19

���※묵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도��� 다함께

��성�시�교�독����

다함께

인도자

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

다함께

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 찬양부Lobpreis�

Lobpreis�

Glaubensbekenntnis

Wechsellesung 12�문

사도신경

5�장

����※신�앙�고�백��

��대�표�기�도����

��봉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헌���� 다함께

인도자

Gebet

Kollekte

Schriftlesung

��말�씀�선�포���� 한성호�목사

인도자

����※축�복��기�도�� 한성호�목사

��광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고���

다함께

������IXTUS�Lobpreis

Predigt�

Abkündigungen

Schlusslied

Segen

�엄선형�집사�

425�장��

로마서�14:6-8

주를�위하여

십자가의�전달자�

※�표는�일어나서�예배를�드립니다.

��성�경�봉�독����

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

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



기도�제목

편안과�평안봉사팀을�소개합니다.

예수님께서�친히�봉사의�본을�보여주셨습니다�(마�6:3~4).�그리고�봉사의�직분을�하나님께서�주셨습니다�

(민�16:9,�딤전�1:12).

저희�봉사팀은�보이지�않는�곳에서�오직�충성함으로�하나님의�성령과�공급하시는�힘으로�주님의�몸�된�

교회인�마인츠�중앙교회를�감사하고�순종하는�마음으로�섬기겠습니다.

봉사팀은�아래와�같이�구성이�되며�소개합니다:

경조부�(부장:�현은진�집사):

경조부는�마인츠�중앙교회�가족들의�애경사에�그리스도의�이름으로�함께하는�부서입니다.�출산,�결혼,�

장례...기타의�일을�맞이한�분들을�심방�및�행사�또는�일정에�도움을�드림으로써�기쁨과�위로를�함께�

합니다.

2024년�경조부원은�정향림,�허원,�김민성,�한상순,�현은진�입니다.

미화부�(부장:�서문희�집사):

미화부는�강단미화에�빈틈이�생기지�않도록�힘쓰며�교회�행사�및�절기때�예배부와�경조부등�다른�부서들과�

협력하여�교회와�교제의�공간�장식을�담당합니다.

2024년�부원은�김예랑,�박수연,이윤지,�서문희�입니다.

봉사부�(부장:�홍승연�권사):

봉사부는�교회�주일�점심식사와�각종�행사시�음식에�관한�일을�주관하여�준비하고�후원합니다.

2024년�봉사부원은�장혜정,�신시라,�김미라,�서문희,�김민성,�홍승연�입니다.

친교부�(부장:�장은준�집사):

친교부는�마인츠�중앙교회�예수공동체안에서�모든�성도님들이�개인적�교제에서부터�공동체�행사를�통해�

교회안에서�예배가�아닌�다른�형태로도�서로�섬기고,�봉사하고,�하나님의�임재와�역사하심을�함께�

체험하면서�공동체를�이뤄�나가는�훈련을�돕는�부서입니다.

2024년�친교부원은�박경애,�장은준�입니다.

1.�예수님을�왕으로�인정하고�우리�삶의�주인이�주님이심을�고백하게�하소서.

2.�흔들리는�세상의�가치를�추구하고�맘몬을�숭배하는�믿음이�아닌�견실하여�흔들리지�않는�믿음으로�살게�

하옵소서.

3.�구원의�감격�속에�인내와�감사로�영적�경주에�힘쓰게�하옵소서.

4.�하나님의�말씀에�순종하고�세상과�타협하지�않게�하시고�불의를�행하지�않게�하옵소서.

5.�우리�가정이�하나님의�통치가�이루어지는�하나님�나라의�모형이�되게�하옵소서.

6.�마인츠중앙교회가�하나님�나라의�비젼�‘먼저�하나님의�나라와�그의�의를�구하는�교회’되게�하옵소서.

7.�믿음으로�구원을�얻은�성도로서�사랑,�희락,�화평,�오래참음,�자비,�양선,�충성,�온유,�절제�성품의�

열매와�순종하는�행위의�열매를�더�풍성하게�맺게�하옵소서.

8.�예배공동체,�다음�세대에�믿음을�전승하는�신앙공동체,�가족공동체,�문화공동체,�선교공동체로�

세워지게�하옵소서.

9.�2024년�아비투어를�보고있는�자녀들에게�성령의�지혜와�총기를�충만하게�하옵소서.(이민호,�김윤찬)

10.�출산과�잉태의�기쁨을�허락하신�하나님께�감사드립니다.�장윤오(안성희집사),�최이안(이지우성도),�

박리아(이효선성도),�엘리�서안�Schröder(이유정집사)와�출산을�앞�둔�김나윤성도와�태아에게�건강과�

평안을�주옵소서.

11.�선교사님의�삶을�지키시고�주의�말씀과�은혜로�복음전파에�충성할�수�있도록�건강주시고�모든�필요를�

채워�주옵소서.

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

편안은�이�세대의�하나님입니다.�그래서�고통은�하나님의�섭리가�아닌�

해결해야�될�문제로�봅니다.�-�매트�챈들러

Comfort�is�the�god�of�our�generation,�so�suffering�is�seen�as�a�

problem�to�be�solved,�and�not�a�providence�from�God.

-�Matt�Chandler

믿음의�조상�아브라함은�‘떠나라‘는�하나님의�명령에�순종하여�

편안과�친숙함에서�불편함과�낯설음을�가지고�나아갔습니다.

그는�믿음의�여정�가운데�숱한�위기와�어려움과�시험이�있었으나�자신이�의지했던�것들에서�떠나�

온전히�하나님만�바라보고�의지함으로�하나님과�동행하는�축복을�누렸습니다.�

익숙한�곳에서�더�많이�누리는�편안함이�아니라�

위기와�어려움�가운데도�누리는�평안함이�진정한�축복입니다.�

하나님�안에서�우리가�추구해야�할�것은�‘편안’이�아니라�‘평안’입니다.


